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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의 175주년을 기념하며: 페칼롱간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노틀담 

 

2025년 10월 1일, 노틀담 수녀들은(SND) 창설 175주년을 기쁘게 기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구에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활기찬 도시 페칼롱간에서 열린 이 기념식은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선포하는, 인도네시아 수녀들의 사명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담아냈습니다. 

축제의 핵심은 푸르워케르토 교구의 크리스토포루스 트리 하르소노 주교가 집전한 미사였습니다. 페칼롱간 

성 베드로 본당 사제인 요하네스 수라트만 신부와 교구 사제단 및 예수회 회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사제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푸르발링가 보로메우스 중학교 동문이자 노틀담 수녀들(SND)의 학생이었던 

바기오 신부도 있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다양한 수도회 소속 수도자, 아메스포르트 노틀담 수녀회(SPM) 대표 

수녀 2명을 비롯해 동료, 협력자, 학생, 후원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의 절정은 서원을 갱신한 네 명의 수녀님들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마리아 발레리아 수녀(50년), 마리아 

마르셀라 수녀(40년), 마리아 신타 수녀와 마리아 마르시아네 수녀(25년)가 그들입니다. 서원 생활에 대한 

그들의 충실함은 진정한 성소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하며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합니다.  

트리 하르소노 주교는 강론에서 수도 생활의 신성한 기원과 이를 지탱하는 신앙에 대해 성찰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수도회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SND가 175년 동안 존재해 온 것은 

포도나무이신 하느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영적 토대는 교육, 사목, 사회 봉사라는 수녀들의 사도직에 계속해서 양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념식은 또한 수녀회의 창설자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비전과 용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은 인도네시아 전역과 그 

너머의 지역사회에 희망과 치유를 전하기 위한 수녀들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행사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날리기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어 사도직 파트너들과의 즐거운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노틀담의 정신으로 새롭게 다짐한 수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연민과 돌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투신을 재확인했습니다.  


